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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 자아분화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임미혜
중부대학교 간호학과 

Effect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Self Differentiation on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Mi-Hye Lim
Department of Nursing, Joongbu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 자아분화, 대학생활적응 수준을 알아보고,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자는 D시에 소재하는 2개 대학 간호학과 학생 185명이었다. 자료수집
을 위한 설문조사는 2016년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하였고, SPSS 21을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5점 만점에 3.30점, 대인관계능력은 5점 만점에 3.73점, 자아분화수준은 5점 만점에 3.07점 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는 학과지원동기, 전공만족도, 친구 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대인관계능력은 거주형태, 학과 
지원동기, 전공만족도, 친구의 수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자아분화는 전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학생활적응
은 대인관계능력(r=.614, p<.001), 자아분화(r=.264, p<.001)와 유의한 순 상관관계에 있었으며,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인관계능력, 자아분화(F=58.171, p=.000)임을 확인하였으며 이 변인들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설명
력은 39%이었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위해서는 대인관계능력과 자아분화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과내외의 다양한 프로그램개발과 적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level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self differentiation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as well a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adjustment to college life  in nursing 
students. The study was conducted on 185 nursing students in D and S Province and from November 15th to 
December 5th 2016. The data was analyzed using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The mean score of the adjustment to college life was 3.30(±0.49) and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was 
3.73(±0.41) and self differentiation was 3.07(±0.32).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adjustment to college 
lif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r=.614, p<.001) and self differentiation((r=.264, p<.001).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adjustment to college life were interpersonal relationship, self differentiation which explained 39% of 
adjustment to college life. Based on these findings, programs that develop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self 
differentiation are necessary for college nursing students in order to promote college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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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사는 환자의 전반적인 치료과정에 관여하고 직접

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료제공자

로서 병원인력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1],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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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활동 간호인력 부족이 중요한 보건의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간호학과 입학 정원을 늘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간호사 10만 명을 배출하여 의
료기관 활동 간호사도 2022년에 54.6%까지 올리겠다고 
하였으나[2] 최근 10년간 간호학과 입학 정원이 8,000명 
증원되어 매년 1만 명 이상의 간호사들이 배출되고 있음
에도,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들의 이직률이 12.4%로 그
중에서도 1년 이내에 이직하는 신규간호사 이직률이 
33.9%에 달하고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3], 신규간호사 
이직은 남아있는 간호사들의 업무량 증가, 장기근속 인
력 부족, 양질의 간호 제공의 어려움으로 다시 간호사 이
직을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4], 간호사 부족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공급확대 뿐만 아니라 간

호사 이직을 낮출 수 있는 업무, 처우개선 및 특히 신규
간호사 임상적응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2,3].
최근 간호학과는 높은 취업률로 인해 간호학과를 지

원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으나 간호학과를 지원한 학생 

중에는 전공에 대한 심사숙고 없이 주변의 권유로 지원

하는 학생들이 많고[5] 다른 전공과는 다르게 이론 및 
1,000시간 이상의 임상실습을 이수해야하는 부담감으로 
대학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졸업 후에도 임상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5]. 특히 간호대학생들은 병
원이나 지역사회 등 다양한 현장에서 임상실습하면서 간

호대상자, 보호자 및 의료진과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
에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고[6], 졸업 후 임상현장에서 근
무할 때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과중하고 위험한 업무, 휴
가 활용의 어려움 보다 직장 내 갈등으로 인한 대인관계

의 어려움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예상하고 있으며[2], 실
제 신규간호사들도 임상현장에서의 어려움으로 경력간

호사들은 낮은 급여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한 것과는 

달리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하며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1]. 
대인관계능력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협조적인 관계

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일할 수 있는 능력으
로 단기간에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장시간에 걸쳐 습득

되는 것으로[7], 대학생 시기는 효과적인 대인관계 형성
의 기초를 다지는 시기이므로[8]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
계 능력 향상을 통해 대학생활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유

도하고 졸업 후 임상현장에서도 효율적인 대인관계를 형

성하여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

겠다. 또한 대학생 시기는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과 경

제적 자립 및 인생관을 확립하는 시기로 타인과 융합하

여 자율적으로 독립적인 개체로서 성장하면서 정체감을 

형성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자신의 정서적인 자주성을 형

성해나가는 시기이다[9]. 자아분화는 가족으로부터 친밀
감과 분리감을 적절히 습득해가면서 심리적 스트레스 상

황에서 자신의 사고와 정서를 분리시켜 감정을 이성적으

로 다스리면서 타인과 정서적 관계를 적절히 유지해나가

는 정서적인 성숙으로[10], 간호대학생들은 졸업 후 임
상현장에서 사고와 감정의 균형을 가지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끊임없이 접촉하며 외부환경에 적응하며 긍정

적이고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고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므로 높은 수

준의 자아분화 수준이 요구된다[11]. 그러나 최근에는 
부모의 양육기간이 길어지고 성인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과보호, 문제해결 능력 부족으로 대학생들이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을 하지 못하고 높은 자아분화 수준에 이르

지 못해,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외부의 영향을 받아 
심리적 부적응으로 대학생활적응이 어렵고 졸업 후 사회

적 관계에서의 어려움과 업무 부적응을 겪기도 한다

[9,12]. 실제 간호사들은 이직 시, 경력 간호사는 같은 지
역으로 이직 이동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신규간호사들

은 다른 지역으로 이직 이동하는 경향을 보여[13], 신규 
간호사들이 졸업 후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주체적인 개체

로 살아가야 하지만 집을 떠나 타 지역에서 혼자 생활하

거나 임상현장 적응의 어려움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면 가족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가족과 가까

운 곳이나 자신에게 친숙한 환경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간호대학생은 입학 후 대학생활이 취업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미래에 영향을 주고 대학생활 적응을 잘하면 

졸업 후 업무 수행의 어려움을 감소시켜 임상현장에서 

적응을 잘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신규간호사들의 이직율

도 낮출 수 있으므로[14],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 
자아분화 및 대학생활적응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

다 하겠다.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연구는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감성지능[6,15,16,17]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대인관계능력과 자아분화와의 관련

성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수준을 확인하고 이에 영

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여 대학생활적응 프로그램과 졸

업 후 임상현장에서의 적응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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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데 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 자아분화 및 대학

생활적응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 능

력, 자아분화 및 대학생활적응 정도 차이를 파
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 자아분화 및 대학
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한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요
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 자아분화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

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D시 소재 2개 대학 간호학과 재
학 중인 대학생으로 하여, 자료수집은 2016년 11월 15
일부터 2016년 12월 5일까지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목
적을 이해하고 참여할 것에 동의한 대학생을 편의표집하

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Cohen 공식에 따라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에서 중간정도 효
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로 하였을 때 172
명이 권고[18]되었으며 탈락률을 고려하여 200명을 대
상으로 하였으며, 응답이 불완전한 15부를 제외한 185
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 수집 전 연구자는 대
상자들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은 익명성 보장을 

위해 무기명으로 작성하며 연구목적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언제라도 자율성에 의해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연구참여에 동의하는 경우에 동의서
를 작성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내에 
연구대상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포함하지 

않았으며 작성한 설문지는 설문지 수거함에 동의서와 함

께 제출하도록 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대인관계 능력

대인관계 능력은 Guerney[19]의 ‘Relationship Change 
Scale’을 Moon[20]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만족감 4문항, 의사소통 4문항, 신뢰감 3문항, 친근감 3
문항, 민감성 2문항, 개방성 5문항, 이해성 5문항으로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
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ɑ=.8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ɑ=.91이었다.

2.3.2 자아분화 

자아분화는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의 

불안정서에 직면해서도 비불안적인 감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10]. Bowen의 가족체계 이론
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한 Je[21]의 자아분화척도
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정서적기능 7문항, 자아통합 6
문항, 가족투사 6문항, 정서적 단절 6문항, 가족퇴행 11
문항으로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4
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
점으로 측정하였고 부정문항은 역환산하여 점수가 높을

수록 자아분화가 잘 되어있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
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ɑ=.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ɑ=.85이었다.

2.3.3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은 Jeong과 Park[22]이 개발한 대학적응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학업활동, 진로
준비, 개인심리, 대인관계, 사회체험 영역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
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
활적응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ɑ=.86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ɑ=.84이었다.

2.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조사 자료는 SPSS 21.0 통계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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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ategories n %

Interpersonal
Relationship Self Differentiation Adjustment of School Life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Gender
Male 29 15.7 3.78±0.51 .799

(.426)
3.02±0.34 -.973

(.332)
3.30±0.64 .125

(.901)Female 156 84.3 3.72±0.40 3.08±0.31 3.29±0.46

Academic grade

1st 29 17.5 3.66±0.44
1.010
(.390)

3.03±0.33
1.418
(.239)

3.18±0.43
1.766
(.155)

2nd 59 35.5 3.76±0.44 3.15±0.29 3.37±0.51
3rd 53 31.9 3.79±0.36 3.06±0.33 3.26±0.52
4th 25 15.1 3.70±0.41 3.04±0.30 3.37±0.46

Religion
No 81 43.8 3.71±0.45 -.357

(.056)
3.07±0.31 .109

(.913)
3.31±0.51 .448

(.146)  Yes 104 56.2 3.74±0.37 3.07±0.33 3.26±0.46

Housing
live with parentsa 27 14.6 3.87±0.45 4.005

(.020)
a>c

3.03±0.34
.223

(.800)

3.46±0.56
1.445
(.238)self-boardingb 37 20.0 3.81±0.39 3.06±0.33 3.26±0.49 

Dormitoryc 121 65.4 3.66±0.39 3.08±0.31 3.30±0.46 

Motivation of 
entrance

Aptitudea 78 42.2 3.83±.0.45
2.932
(.030)

a>c

3.12±0.31
1.657
(.178)

3.48±.0.50
6.870

(<.001)
a>c

Jobb 61 33.0 3.66±.0.37 3.04±0.28 3.21±.0.47
Other󰡑s opinionc 41 22.2 3.63±.0.39 3.00±0.37 3.16±.0.39
Grades(mark)d 5 2.7 3.70±.0.32 3.12±0.39 3.22±.0.42

Satisfaction with 
major

Dissatisfactiona 11 5.9 3.45±0.32 6.726
(.002)

a<c 

2.86±0.42 8.809
(<.001)

a<c 

2.81±0.36 17.121
(<.001)
a,b<c

Moderateb 53 28.6 3.61±0.39 2.96±0.30 3.09±0.41
Satisfactionc 121 65.4 3.80±0.42 3.14±0.29 3.42±0.47

Friends
0-4a 29 15.6 3.56±0.51 3.515

(.032)
a<c 

3.04±0.31
1.420
(.244)

3.03±0.53 6.576
(.002)
a<b,c

5-9b 95 51.4 3.73±0.39 3.04±0.32 3.29±0.47
10이상c 61 33.0 3.80±0.38 3.12±0.31 3.42±0.44
Total 185 100 3.73±0.41 3.07±0.32 3.30±0.49

Post-hoc comparison=Scheffé 

Table 1. Interpersonal Relationship, Self Differentiation and Adjustment of School Life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85)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 
능력, 자아분화 및 대학생활적응 차이는 indepent t-test, 
ANOVA로 분석하고 사후분석은 Scheffe test로 확인하
였다. 대상자의 대인관계 능력, 자아분화 수준 및 대학생
활적응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고,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은 multiple linear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 중 여학생이 84.3%, 남학생 15.7%이었으
며, 학년은 1학년 26.5%, 2학년 23.8%, 3학년 23.8%, 4
학년 25.9%이었으며, 종교는 있다 43.8%, 없다 56.2% 
이었다. 전공선택 동기는 적성에 맞아서가 42.2%, 취업
이 잘되어서가 33.0%, 타인의 권유에 의해서가 22.2%, 
성적에 맞추어서가 자의에 의해서가 2.7%이었다. 전공

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이 65.4%, 보통 28.6%, 불만족 
5.9%이었다. 친구 수는 5명 미만이 15.7%, 5-9명이 
51.4%, 10명 이상이 33.0%이었다[Table 1].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능력, 자아분

화 및 대학생활적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 능력, 자아분
화 및 대학생활적응 차이는 다음과 같다[Table 1]. 대인
관계능력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학생이 기숙사에 거주

하는 학생에 비해 높았으며(F=4.005, p=.020), 학과 지
원동기가 적성에 맞아서 지원한 학생이 다른 사람의 권

유에 의해 지원한 학생에 비해 높았다(F=2.932, 
p=.030).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학생이 불만족인 
학생에 비해(F=6.726, p=.002), 친구가 5명 미만인 학생
에 비해 친구가 10명 이상인 학생의 대인관계 능력이 높
았다(F=3.515, p=.032).
자아분화는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이 불만족인 학생

에 비해 높았다(F=8.809,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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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적응은 전공을 적성에 맞아서 지원한 학생이 

타인의 권유에 의해 지원한 학생에 비해 높았으며

(F=6.870, p<.001), 전공에 대해 만족하거나 보통인 학
생이 불만인 학생에 비해 높았다(F=17.121, p<.001). 친
구가 5명 미만인 학생에 비해 5명 이상인 학생의 대인관
계 능력이 높았다(F=6.576, p=.002)

3.3 대인관계 능력, 자아분화 및 대학생활적응 

정도

대상자의 대인관계 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73(±0.41), 
자아분화수준은 5점 만점에 평균 3.07(±0.32)점, 대학생
활적응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3.30(±0.49)이었다[Table 
2].

Table 2. Degre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Self 
Differentiation and  Adjustment of School 
Life                              (N=185)

Variable Mean±SD Min Max

Interpersonal Relationship 3.73±0.41 3.0 5.0

Self Differentiation 3.07±0.32 2.1 3.7

Adjustment of School Life  3.30±0.49 2.0 5.0

3.4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 자아분화 및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대인관계 및 자아분화

와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대학생활적응은 대인관계
능력(r=.614, p<.001), 자아분화(r=.264, p<.001)와 통계
적으로 유의한 정적관계를 나타냈고, 대인관계능력은 자
아분화(r=.250, p=.001)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Table 3].

Table 3. Correlation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Self Differentiation and  Adjustment  of 
School Life                        (N=185)

Variable
Interpersonal
Relationship

Self 
Differentiation

Adjustment of 
School Life 

r(p) r(p) r(p)

Interpersonal
 Relationship 1

Self
 Differentiation

.0250
(.001) 1

Adjustment of
 School Life  

.614
(<.001)

0.264
(<.001) 1

3.5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영향요인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학생활적응을 종속변수로 하고 대인

관계능력, 자아분화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 가정을 검증한 
결과 모형의 잔차정규성은 Dubin-Watson 통계량 1.881
로 자기상관이 없었으며, 잔차의 등분산성과 정규분포성 
가정을 만족하였다. 독립변수들 사이의 다중공선성 검정
에서도 공차한계가 0.938로 0.1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
지수는 1.067로 기준인 10을 넘지 않아 변수간의 다중공
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인관계능력, 자아분화이었으며 (F=58.171, 
p<.000) 이었으며 수정 계수 설명력은 39%이었다[Table 
4].

Table 4. Factors Influencing Adjustment of School Life  
(N=185) 

Factor B S.E. β t p

Interpersonal Relationship .686 .070 .585 9.776 .000

Self Differentiation .179 .091 .118 1.970 .050

Adj.R2=.390 F= 58.171 (p<.000)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 자아분화, 
대학생활적응 정도와 이들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

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

발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은 5점 만

점에 3.73점으로 중간정도의 수준으로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Jeong과 Lee[23]의 3.57점, Chung과 
Kang[24]의 3.60점(5점 환산)보다 다소 높았는데 선행
연구의 대상자가 1학년이거나 본 연구보다 저학년의 비
율이 높아, 저학년에 비해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대인
관계 수준이 높다는 것에 기인한 결과이다[9,23]. 기숙사
에 거주하는 학생보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와 친

구가 5명 미만보다 10명 이상으로 많은 경우에 대인관
계능력 수준이 높았는데, 대인관계능력은 다른 사람과 
상호 작용하며 친밀감을 유지하며 안정감을 느끼고 좋은 

관계를 형성해 가면서 함양되는 것으로, 사교성이 높은 
성격이 그렇지 않은 성격의 사람에 비해 대인관계능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9권 제9호, 2018

230

수준이 높았으며[23], 한국사회는 가족 중심적인 문화로 
가족의 범위 밖의 개인이나 집단보다 가족에 대한 신뢰

가 높고 우리라고 정해놓은 울타리 안에서 안정감을 느

끼고 대인관계를 맺고 있어[25], 기숙사보다는 가족과 
거주하는 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

단된다. 
자아분화 수준은 본 연구에서 5점 만점에 3.07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와 Nam[9]의 2.8점(5점 
환산)과 Jo[26]의 2.88점과 비슷한 수준으로 우리나라 
대학생의 자아분화 수준이 크게 높지 않다고 한 선행연

구와 일치하였다. 전공에 대해 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이 
그렇지 못한 학생에 비해 자아분화 수준도 높았는데 대

학생 시기는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독립된 삶을 준비하며 

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로 자아분화 수준이 높으면 객관

적이며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며 확고한 신념을 갖

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 성찰하며 자아만족감이 높은 것

[27]을 고려하면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학생이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30점으로 

Han[28]의 3.27점, Kim과 Jang[29]의 3.09점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간호학과를 적성이 맞아서 지원한 학생들
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대학생활적응 정도가 높

았으며, 전공에 대해 만족한 학생들이 불만족인 학생에 
비해 높았고, 친구가 10명 이상인 경우에 5명 미만보다 
높았는데, 선행연구에서도[16]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 수준이 높은 결과를 보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대학생 시기는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사회활
동을 통해 얻어진 관계를 중요시하며 친구관계만 만족스

러울수록 정서적인 안정감이 높고 긍정적인 친구관계는 

학생생활의 적응에 영향을 주므로[30], 대학생활 중 다
양한 친구들을 사귀고 긍정적인 친구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동아리 및 대학활동을 권장하고 전공에 대한 만족

도를 높일 수 있는 교과내외 프로그램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대

인관계능력과 자아분화임을 확인하였으며, 인간관계능
력과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 수준이 높

았다. 간호대학생들 대상으로 선행연구에서 자아분화수
준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하며[31], 대인관계능
력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

[32]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자아분화는 인간의 행동
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 감정, 지적 체계로서 자아분화가 

잘 이루어지면 정서나 감정을 잘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

는 능력이 높고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대학
생 시기에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자신의 정서를 효

과적으로 조절하여 타인과의 불필요한 갈등 없이 사회적

응력이 높아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대학생활적응을 잘하고[27,33], 미래의 
진로 결정에도 신념을 갖고 행동하게 되어 직업 활동에

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34], 대상자와 상호작용
하며 상담, 치료, 관리 및 관계 형성을 해야 하는 분야에
서 일하는 사람은 사고와 감정의 균형과 자아를 유지하

며 전문가적인 역할을 수행해야하며[35], 유학생들 대상
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도 새로운 환경이나 변화하는 다양

한 환경에서의 높은 자아분화 수준과 긍정적인 대인관계

는 보다 적응적이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므로[36], 특
히 대상자의 상태변화, 스트레스 상황에 빠른 판단력과 
올바른 행동 취해야 하는 간호사들은 높은 수준의 자아

분화수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은 보통 수준의 
자아분화 수준을 보여[8,26] 대학시기와  졸업 후 임상
현장에서도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간호대학생들의 자

아분화수준을 확인하고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학생들은 

자아분화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다.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실습을 하면서도 대상자들과 다

양한 인간관계를 경험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 다른 사람

과 긍정적인 관계 유지를 위한 대인관계능력이 필수적이

며[26], 졸업 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하는 신규간호
사들도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이직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이직으로까지 이어져[37], 의료기관에
서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

그램을 운영한 결과, 경력간호사들은 대인관계에 대한 
의사소통 기술 등 나름대로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 대

인관계능력에 대한 변화가 없었으나 신규간호사들의 프

로그램 후 대인관계능력이 향상된 결과를 보였고[34], 
신규간호사들은 임상적응 시 선배나 상사와의 신뢰관계 

형성이 도움이 되고 이직을 생각하지 않게 된다고 하여

[38], 신규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한 적응 프로그램보다는 
선배 및 상사와의 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대인관계능력 

향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간호대학생들도 대학시기부
터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대인관계 능력은 

개인 성격, 대인관계, 심리상태에 영향을 받아 오랜 시간
에 걸쳐 형성되므로 학부과정에서부터 다양한 친구들을 

사귀고 대인관계능력과 사회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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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이 필요하며 특히 고학년의 학생보다 학교 적응이 

필요한 1학년 시기부터 대인관계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대인관계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대학생활적응 

향상까지 유도하여 졸업 후 임상현장에서도 적응을 하여 

궁극적으로 이직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파악

하고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는 서술

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D시에 소재하는 2개 간
호대학생 185명으로,  자료수집은 2016년 11월 15일부
터 12월 5일까지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one-way ANOVA, Pearson's 상관계수,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5점 

만점에 3.30점, 대인관계능력은 5점 만점에 3.73점, 자아
분화 수준은 5점 만점에 3.07점이었다. 간호학과를 적성
에 맞아서 지원한 학생들이 다른 사람의 권유에 의해 지

원한 학생에 비해, 전공에 대해서도 만족한 경우와 친구
수가 많은 학생들이 대학생활적응 정도가 높았다. 대인
관계능력과 자아분화는 대학생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

로서 대인관계능력과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

활적응 수준이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간호대
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 향상을 위해서는 대인관계능력

과 자아분화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과내외

의 프로그램이 개발, 적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

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 개 지역의 간호대학생을 대
상으로 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

로 다양한 연구대상자 확대를 통한 연구를 제언한다. 둘
째, 대인관계능력과 자아분화가 대학생활적응 요인으로 
파악되었으므로 이를 고려한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 향상 효과를 검정하는 연

구를 제언한다. 셋째,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과 
신규간호사들의 임상현장적응에 대한 비교 분석한 연구

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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